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가 20일 개최됐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기웅 한국DMZ학
회장이 접경지역의 나아갈 방향과 접경지역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담당했
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전환기의 남북 접경지역 발전전략, 인천 접경수역의 현황 및 평화지
대 모색 방안,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 지역의 군유휴지 활용 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했
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주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조인묵 양
구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함영준 고성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등
이 참석했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은 “강원권 군납제도개선, 경기권 군사시
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인천권 백령공항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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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중첩된 규제와 위기로 소멸의 
위험을 안고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덜고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
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애환과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안사업이 많이 나
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강화 옹진은 인구소멸 지역으로써 국가지원 확대, 어장확장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2021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도할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2건을 심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최근 영흥수협 수산물직판장 화재피해를 설명하고 접경지역 시장군
수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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